
         거짓말 [23]        본문 ▶ 요한일서 4 : 19 - 21  

소제목 ▶▶▶ 누가 과연 거짓말하는 사람인가?
1)

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세 전에 예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

스도를 임금과 구주로 영접하여 믿는 것입니다.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는 사람, 예

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신 사람, 곧 그리스도인인 우리, 내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

다. 더 정확하게 요한복음 5장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.

(요5:37-38) “36.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
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
는 것이요 37.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
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38.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

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

38절에 “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...”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냐? 바로 유대인들

입니다.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.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 그

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. “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...” 그리고 그 

이유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. 

2)

그가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. “너희가 아버지께서 증언하시는 나를 

믿지 않기 때문에, 영접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 속에는 그 말씀이 있지 않다. 그 말씀이 너희 속에 없

다.”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. 그러므로 믿지 아니한 자 속에는 말씀이 그 속에 거하지 않고 말씀이 

그 속에 없다는 말입니다. 사람들은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길 원한다고 말합니다.

그러나 안타깝게도 장로 ,권사, 집사, 심지어 목사라도 말씀이 그 속에 역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

니다. 왜인지 아십니까? 그 속에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. 말씀이 그 속에 있다면, 도저히 할 수 없는 

일들을 하고 삽니다. 말씀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데 어떻게 거짓말을 하고 속일 수 있습니까? 

또 어떤 사람은 직분 가지고 교회에 와서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접근하고 속여서 돈 끌어 모

아 가지고 도망간 사람도 있다고 들었습니다. 그런 사람이 어찌 믿는 자란 말입니까? 믿는 자 속에서 

역사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어야 하는데 말씀이 그 속에 없는데, 어떻게 그가 믿는 사람이냐는 말입

니다. 아무리 직분이 있어도 말씀이 그 속에 없으면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. 안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.  

3)

38절에서 예수님께서 “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는다.”라고 말한 그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. 

모세오경을 달달 외우고 말씀 말씀하며 율법을 붙잡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. 그런데 그들에게 말씀

이 너희 속에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. 왜입니까?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

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.

(요5:39) “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

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”

아무리 유대인이라고 할지라도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예수님이 오셨는데,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

믿지 않기 때문에 “그들 속에 말씀이 없다. 그들 속에 말씀이 거하지 않는다.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.

4)

말씀은 어디서 역사합니까? 누구에게 역사합니까?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합니다.



(살전2:13) “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바 하나
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
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”

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? 말씀입니다. 말씀이 역사하고 있어야 합니다. 교회 다

니고, 매일 말씀 듣고, 달달 외워도 그 말씀이 그 속에서 역사하지 않고 있으면 의미가 없습니다.

그 말씀이 내 속에서 나를 찌르고, 내 양심을 건드리고, 자꾸 내 안에서 나를 상관하고, 간섭하고 있

어야 합니다. 그래서 누군가를 미워하고, 비판하고, 판단하면, 찔림이 있고 걸림이 있어서 돌이키는 

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. 그런데 미워해도, 비판해도, 원망해도 아무렇지 않다면, 그 속에 말씀

이 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. 믿는 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. 믿는 자 속에는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

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서 역사해야 합니다. 그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입니다.

5)
교회 다니고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과 믿는 사람은 분명히 다릅니다. 나는 진짜 믿는 자인지 스스로 

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.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는 것은 내 성질이 아닙니다. 내 생각이나 내 고집

도 아닙니다. 내 느낌이나 감정도 아닙니다. 그 속에서 말씀이 역사해야 합니다. 그가 진짜 믿는 자

입니다. 말씀이 내 머리에 있는 것 말고 진짜 내 속에, 내 마음에 있어서 내 영과 혼과 및 관절과 

골수를 찔러 쪼개는 살아 있는 말씀으로 역사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. 

믿지 않는 사람 속에는 지식으로 아는 말씀은 있을 수 있으나, 그 속에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 

없습니다. 이것이 없으면 직분도, 오랫동안 교회 다닌 것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. 

유대인들은 난지 팔 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, 어려서부터 율법을 붙들고 산 자들이었지만, 주님은 

그들 속에 말씀이 거하지 않는다고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. 왜입니까? 그들 속에 역사하는 말

씀이 없기 때문입니다. 진짜 믿는 자 안에서는 진리의 말씀, 생명의 말씀, 구원의 말씀이 살아있고 

운동력 있게 역사해서 그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

니다. 그러므로 내 속에 말씀이 가득하여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게 역사하는 것을 더 새롭게 

경험시켜 주시길 사모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. 그리하여 구원의 길, 생명의 길로 끊임없이 나아

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.

 암송 및 묵상 말씀 ☞ ☞ “ 데살로니가전서 2 : 13 ”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    ◈  적 용  ◈    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1. 최근에 내 속에 거하여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?

(지식으로 아는 말씀이 아니라 내 속에서 역사해서 
나를 바꾸고 변화시키는 말씀이 있는 것이 내가 믿는 자라는 증거입니다.)

2. 내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내 육신과 자아의 반응 때문에 찔리고 걸림 되는 것이 있

습니까? 이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?

(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여 나를 찌르고 드러낼 때 합리화하거나 
한숨짓고 물러나지 말고, 낮은 마음으로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

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. 주님이 우리를 고치시고 구원하실 것입니다.)

♥♥“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”♥♥


